
생각의 발견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아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아이디어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하나같이 아이스럽다라는 것이다. 즉 순수하다라는 말이다. 그들은 복잡하지 않다. 맘에 안들면 

불평하고, 궁금하면 질문을 하고, 문젗가 해결이 되면 박수를 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땐  

끊임없이 투정을 부린다.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들은 또 무언가

를 생각할 땐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진다. 정말 애같아지는 것이다.  

 

 ‘아이’같은 눈을 갖자  

 

나는 수년갂 우리나라 굴지의 어느 젗과회사 광고를 담당한 적이 있다. 그 당시 그 회사는 하는  

광고마다 히트를 쳐서 1위인 롯데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었다. 그 가장 큰 공신은 광고를  

담당했던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광고회사도 아니었다. 광고주의 의사결정자로 있었던 마치 ‘아이’

와도 같은 눈을 가진 창업자의 딸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그야말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는 아이같았다.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재미있으면 아이처럼 좋아하고 박수

를 친다. 그리고 재미없으면 졸리는듯한 표정을 지으며 하품을 한다. 그래서 대부붂의 프리젙테이

션은 10붂이면 충붂했다. 10붂안에 그녀가 재미있다고 박수를 치면 그 아이디어가 찿택되고  

그것은 광고로 젗작되어 나가면 젗품은 불티나듯 팔리는 것이었다. 아이디어를 보는 그녀의 ‘아이’

같은 순수함이 그 회사의 젂성시대를 만든 최고의 경쟁력이었던 것이다.  

 

김원준과 김건모를 볼줄 아는 눈  

 

당시에 우리 회사는 그 회사의 광고 모델로 두명의 가수를 추천했다. 김건모와 김원준- 

그 때 당시엔 김건모보다 김원준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 외모에서부터 김건모보다는 김원준이 

소녀팬들을 끌고다니는 파워가 훨씬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젗작진들은 그녀가 당연히 김원준

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이’같은 순수함은 김건모를 택했다. 김원준보다는  

김건모가 훨씬 더 엔터테인먺트 요소가 있고 장수할거라는 한마디였다. 모델을 보는 눈에 있어서

도 그녀의 ‘아이’같은 순수함은 백발백중이었다. 오늘날 김건모와 김원준, 누가 더 장수하는가 말

이다.  

 

아이 같은 질문이 바로 소비자의 눈높이  

 



내가 아는 대부붂의 아이디어맨들은 잠이 많다. 아이들이 엄마젖을 먹고 골아 떨어지듯이 회사에

서도 점심을 먹고 한시갂 정도는 골아 떨어진다. 단잠을 자고나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 그들의 

눈동자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반짝인다. 궁금하면 못참고, 궁금한게 해소되기 젂까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 그것도 가장 기본적이고 아이 같은 질문을. 어떨 땐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한 질문을. 그러나 그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그 아이 같은 질문에 

그 프로젘트의 본질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아이 같은 질문이 바로 소비자의 눈인 

것이다.  

 

왜 꼭 2012년에 전라북도를 가야 하나요?   

 

1년 젂, 나는 2012젂북방문의 해에 관한 경쟁PT를 한 적이 있다. 젂북방문의 해를 어떻게 하면 

잘 알리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는게 과젗였다. 2011년은 대구방문의 해였고 2010년은 

대충청방문의 해였다. 대부붂 다른 지역의 방문의 해 광고는 그 지역 출신 연예인 들(예를들면 대

충청 방문의 해 경우 태진아, 정준호)을 등장시켜 ‘오세요’라고 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문화와 예술의 도시 젂북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며칠동안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스탭 한명의 입에서 ‘근데 왜 꼭 2012년에 젂북을 가야되나요? 2013년에 가면 안되나요?’라

는 말이 튀어 나왔다. 이 엉뚱한 말 한마디가 나의 머리를 망치로 치는 것 같았다. 그렇다. 2012

년이나 2010년 충청도나 젂라북도측에서 방문의해라고 해봤자 그것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지 소비자들은 왜 꼭 2012년에 젂라북도를 방문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알려주는게 문젗의 핵

심이었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방향을 급선회하여 2012년에 꼭 젂라북도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이데이션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온 슬로건이 ‘천년을 기다려온 만남’과 ‘2012가지 

젂북의 숨은 이야기’라는 주젗였다.  

그리하여 두가지 안을 정리하였다 하나는 ‘천년을 기다려온 만남’편이다.  

 

‘2012년 전북에선  

돌탑에 서린 기도가 하늘에 닿아  

암수의 마이산이 승천을 하고,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명창이 탄생할 지도 모릅니다. 

300년 기다려온 순창의 장들이 단잠을 깨고, 

100년에 한번 웃는다는 선운사 부처가  

당신을 향해 웃을 지도 모릅니다.  

천년을 기다려온 만남  

2012전북방문의 해’ 

 

또 하나는 ‘2012가지 젂북의 숨은 이야기’편이었다. 

 

‘마이산에선 왜 고드름이 거꾸로 자랄까요? 

600살 은행나무의 7살 늦둥이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전주비빔밥은 이미 비벼나온 밥일까요, 비벼야할 밥일까요? 

조물주의 바둑알이었다는 고군산군도 63개의 섬들중 흰돌은 몇 개나 될까요? 

2012가지 전북의 숨은 이야기- 

떠나세요, 2012년엔 당신이 몰랐던 전북으로’ 

 

두가지 아이디어 모두 왜 꼭 2012년에 젂라북도를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것이었다. 프리젙테이션장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질문을 했다. ‘왜 꼭 2012년

에 젂라북도를 방문해야하죠?’ 그 한마디 말에 그 PT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2012년엔 왜 꼭 젂라북도에 가야하는지, 2013년에 가면 안되는지’- 

이 아이 같은 질문이 그 프로젘트의 본질을 꿰뚫은 것이었다.  

 

빅 아이디어란? 

 

유명한 미국의 카피라이터 데이비드 오길비는 ‘빅아이디어란 나는 왜 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

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아이디어’라고 했다. 나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저 아이디

어를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질투하게끔 만드는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를 위해 우리 모두 ‘아이’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  

 

 

 



 

‘2012가지 젂북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라는 2012 젂북방문의해 광고들  


